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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중심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속 진단시스템 구축

- 전국 10개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 지정 완료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22년 11월 10일자로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 등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시도 가축방역기관(10개소)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정현황) 경기(’19), 충남(’20), 전남·강원·전북(’21), 경북·세종·충북·제주·경남(’22)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시도는 관할 지역내 감염 

의심축의 시료를 즉시 검사․확진할 수 있어, 지자체 중심의 보다 신속한 

방역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정밀진단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시도의 

경우 검사시료를 국가표준실험실이 있는 검역본부로 보내서 확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검역본부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이 정밀진단기관 지정 신청 전에 필요한 

시설, 장비 확보뿐만 아니라 진단인력의 진단역량과 운영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술적 자문을 해왔다.



  검역본부 강해은 해외전염병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야생멧돼지가 

충북, 경북까지 남하함에 따라 지자체 중심의 신속 진단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는 지정된 정밀진단기관의 진단역량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 정도(精度)관리*, 현장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바이러스의 

유전자, 병원성 등의 특성 분석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도관리 : 특정 검사법에 대해 검사결과치가 확인된 물질(정도관리물질)을 배포하여

시험대상 기관의 검사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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